
모든 것은 상대적… 절대는 없다

세상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

는데, 불교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불교는 2600년의 역사 속에서 본질은 자꾸만 작

아져 모래알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 겹의 옷을 입

은 상태로 변질되었다. 불교를 제대로 알고 있을 

때에는 방생을 하든지 영가 천도를 하든지 모두 

불교가 될 수 있다. 기복도 종교의 가장 아름다운 

속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종교의 본질을 모를 때는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것은 불교가 아니라 엉뚱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 된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종교의 본질을 알 때는 어떤 껍질을 

덮어 쓰고 있더라도 껍질은 종교의 본질을 포함

한 더불어 상생하는 그 종교의 사회성이 될 수 있

다.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속성인 무아와 무상의 

개념은 불교를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이해를 해야 

하고 체득을 해야 할 부분이다. 이것에 대한 인식

이 완성되면 바로 부처인 것이다.

무상에 대한 인식 

무상이라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어

떤 것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

은 끊임없이 변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몸뚱

이 하나만 보더라도 계속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식할 수 있는 변화의 종착역은 멸이다. 죽

고 없어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무상하

다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실

체를 인식할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릴 때

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

면 무상을 알 수 있다. 

무상이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변해 

고정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무상이고 무아인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한다. 내가 있다

고 착각을 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

가 있다는 착각만 하지 않으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탐·진·치가 생기는 것이다.

무아의 인식

그렇다면 무아는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무

아의 정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연관되어 독립된 실체라고 주장할 수 있

는 것은  없다. 나라고 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결

국은 자신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 욕

망이 생기고 애욕이 생긴다. 그 관계의 흐름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훨씬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무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세

상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야겠다. 

존재를 기본적으로 나누어 보면 책상과 볼펜 같

은 생명이 없는 물체와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있다.  

존재는 무생물인 물질과 생명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생명은 육체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고 생

명을 살게 하는 기본적인 생명작용과 좀 더 고차

원적인 정신작용이 있다. 이것이 이 우주의 모든 

존재라고 하면 동시에 모든 존재가 무아라는 것

을 인식하면 된다. 

우리 몸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

을까? 눈(眼)이 있어 대상을 볼 수 있고, 귀(耳)가 

있어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코(鼻)가 있어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혀(舌)가 있어 맛을 느낄 수 있다. 몸

(身)이 있어 좋고 싫음을 느낄 수 있으며, 의지(意)

가 있어 눈·귀·코·혀·몸으로 느낀 것들을 분

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우리 육신은 기본적으로 

안·이·비·설·신·의인 6근으로 이루어져 있

다. 생명이 없는 무생물은 몸뚱이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안·

이·비·설·신·의를 가지고 있으면 생명체이다. 

의는 우리의 정신작용이며, 우리의 인식이다.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은 없애

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감지되고 인식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이 불교의 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다.

미시세계에서 무아의 인식 

무아의 개념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독립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독립된 실

체가 없다고 했을 때 물질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에서는 미시적인 세계도 있을 것이고 거시적인 

세계도 있을 것이다. 미시적인 세계에서 물질은 

그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인 분자

가 있다. 그 분자 알갱이를 더 나누어 보면 원자

가 있다. 원자를 더욱 더 쪼개면 쿼크라는 우주를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있다. 지금은 

쿼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힉스입자까지 설명되고 있다. 신의 입자라고 하

는 것이 바로 힉스입자이다.

여기 물이 있다. 물은 어떤 원자로 이루어졌는

지 보면 수소원자 2개와 산소원자 1개로 이루어

진 ‘H2O’이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독립적

으로 존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수소 원자 두 개

와 산소 원자 한 개가 연결 되어 물이 된다. 그럼 

이 연결 고리를 끊어 버리면 수소하고 산소가 없

어질까?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은 없어진다. 

분명하게 산소와 수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물은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니까 없어진 것이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으로써 저것이 없어진다’는 

생멸의 원리가 설명된다. 이 생멸의 원리와 생멸

의 구조는 6근·12처·18계 연기를 공부할 때 구

체적으로 나온다. 생은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 관계가 끊어져버리면  산소와 수소가 그대로 

있어도 물은 없어져버린다. 이것이 바로 멸이다.

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져 단절된 상태이다. 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수소와 산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물질세계의 미세한 입자에서 무아의 관계를 살

펴보니 독립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독립되었을 

때는 멸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우주에 모든 것은 

연관되어 존재하는 것이다. 연관되어 존재할 때

는 물이 그냥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만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물이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우주에서 무아의 인식 

우주의 거시적인 세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살

고 있는 지구가 있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

다. 예전에는 지구가 이 우주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지구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태양계 주위를 돌고 있는 조그마한 덩어리에 불

과하다. 태양계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했는데 천

체망원경으로 살펴보니 태양계라 하는 것도 은하

계의 구석에서 돌고 있는 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

다. 이 우주에서 볼 때 태양이라는 것도 하나의 입

자밖에 되지 않는다. 태양계와 같은 것들이 이 은

하계 속에는 약 1000억 개가 있다. 

현재까지 천체 망원경으로 인식한 우주에는 이 

은하계와 같은 것들이 약 1000억 개 가량 존재한

다고 한다. 무아와 무상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현대 용어로 바꾸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이

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아와 무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 존재로 있다 하면 시

간이라는 것은 느낄 수 없다. 공간의 움직임이 시

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것이 일정한 방향으

로 움직이는 데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다. 우리

가 아침에 일어나 동쪽 하늘을 보면 해가 떠오른

다. 또 저녁에 서쪽을 보면 해가 진다. 수만 년이 

지나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내가 만 년

을 산다고 하더라도 항상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

쪽으로 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우주가 항상 일정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것으로

부터 시간이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시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 속에서 시간이며 

우주 속에서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지구에서 북극성을 바라본다고 하자. 빛의 속

도는 1초에 30만km를 달린다. 북극성에서 출발

한 빛이 지구에 오는데 700년이 걸린다. 우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대 속도가 빛의 속도이다. 30만

km로 달리는 빛이 700년을 달려야 우리에게 도달

한다. 북극성은 그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

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지구와 북극성의 중간 400광년 위치에서 

임의의 사람이 보고 있다고 가정하자. 오늘이 2019

년 2월 25일 저녁 7시이다. 지금 저 밤하늘에 북극

성이 폭발했다.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이 북극성은 

2019년 2월25일 7시에 폭발했지만 실질적으로 북

극성은 700년 전에 폭발한 것이다. 북극성에서 볼 

때는 700년 전인 1319년 2월 25일 7시에 폭발한 것

이다.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북극성을 쳐다보

았을 때는 1719년 2월 25일 7시에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주에서 시간을 인식할 때 절대적인 

시간은 없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것도 상대적으

로 존재한다. 상대성의 개념은 무아와 무상을 인

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 방법이 된다. 우리는 

물질계를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무아를 이해를 

할 것인가? 하나의 물 분자를 생각해보더라도 연

관되어 있어서 이 연관이 끊어지면 물이 되지 않

는 것을 알았다. 

공간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물질들이 놓여

있는 집합체가 모여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공간

을 잘 이해하면 무아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뉴턴의 만유

인력을 생각해보자. 하나가 움직이면 그 힘이 다

른 곳에 끝없이 미친다. 모든 물체는 다 연관되

어 힘 속에서 함께 놓여 있다. 또 하나가 힘을 내

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뉴턴이 밝혔

듯이 바로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힘

이 작용하고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정신세계

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

을 인식함으로써 무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을 이해함으로

써 자비 광명이 쏟아지고 그 자비 광명을 인식하

면 열반적정이 된다. 이제까지의 설명으로 무아

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공간과 시간은 하나이며 한 점의 확산이 

공간을 이루고 이 움직임을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원래 시공간은 하나인 것이다. 이것이 물

들기 전의 성품을 본래성품이라 하며, 청정이라 

한다. 청정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가 청정법신이

다. 그래서 본래성품은 일심이며, 청정이며, 빛일 

뿐인 것이다.  

무상·무아 인식 완성되면

바로 견성… 부처 되는 길

공간 속 모든 것 서로 연결

시공간에 절대 없어 ‘상대적’

상대성 무상·무아 이해 도움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무아와 무상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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